
동아시아 서머스쿨 2024
모집 요강

신청 마감: 2024년 6월 28일(금)

나라현/나라현립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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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글

최근에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세계는 커다란 전환기를 맞고 있었지만, 신종 코로나바

이러스는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정도로 세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함에 따라 2020년 이후 세계 각국에서 출입국 제

한 조치가 취해지는 등 각국을 왕래하는 국제 교류의 기회가 사라졌지만, 작년에는 4년

만에 해외에서도 수강생을 초청해서 ‘동아시아 서머스쿨 2023’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라현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살리면서 2011년부터 이어 오고 있는 ‘동아시

아 서머스쿨’을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동아시아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인재 육성

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인재는 동아시아 국가의 역사와 문화, 정치 경제, 사회 상황 등

의 교양 과목을 공부하고 각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

가 국경을 초월하여 대화하고 상호 교류를 꾀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일체감을 높이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시책을 실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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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현립대학 학장

동아시아 서머스쿨 학장

오큐도 마사미

나라현립대학을 중심으로 나라현의 지역과 시설을 이용해서 실시하는 동아시아 서머스쿨

은 동아시아 국가 및 지역의 젊은이들이 나라에 모여 역사, 문화, 관광, 국제 문제 등 폭넓은

분야에 대해 학습하고 다양한 입장에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동아시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중단된 적도 있지만, 작년에는 4년 만에 해외에서

도 수강생을 초청하여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가 일본의 수도였던 시대, 거리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생활하고 교류하면서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었습니다. ‘나라’에서 만나고, 배우고, 체험하는 2주간은 수강생 여러분

에게 국가 및 지역의 차이를 초월한 이문화 교류의 장이 될 것이며, 나라에서 동아시아, 그리

고 세계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8월에 여러분을 만날 수 있

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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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동아시아 서머스쿨’은 글로벌 사회 속에서 동아시아를 발전시

키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인재의 육성과 교류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여름으

로 12번째를 맞이합니다.

이 서머스쿨의 커리큘럼은 역사와 문화, 관광, 국제 문제 등 다양하며, 각 분야에 정통한 강

사진의 강의 외에도, 나라현의 문화유산 등을 돌아보는 시찰 연수와 수강생의 보고서 작성과

성과 발표 등 충실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동아시아 서머스쿨’에 각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참가해서 활발한 지적 교류를 통해 상호

문화에 대한 존경심을 함양하고 미래 동아시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

대하고 있습니다.

나라현 지사

동아시아 서머스쿨 명예학장

야마시타 마코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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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프로그램의 개요

(1) 주최
나라현/나라현립대학

(2) 목적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참가하는 수강생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커리큘럼을 학습합니다.

【학습 목표】

동아시아의 ‘공통점’과 관계성’을 인식하고 폭넓은 교양 과목을 학습한다

(3) 프로그램 기간
2024년 8월 18일(일) ~ 8월 30일(금)의 13일간

(4) 수강 대상
일본 국내외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 지방 정부 직원(대략 40세 이하)

(5) 주요 커리큘럼(스케줄은 오른쪽 참조)

(60분 × 5회)
하루의 강의가 끝난 후 진행자의 지시에 따라 수강생(소그룹)끼리 토론을 벌이고
발표를 합니다.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학습하면서 교류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2일)
새로운 것을 깨닫기도 하고 나라현의 매력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나라현 시설의 시찰과
체험학습, 일반 가정의 협조를 받아 식사 등의 교류를 갖는 가정 방문을 실시합니다.

(90분 × 15회)
역사, 문화, 관광, 국제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모든 수강생들이 유명 강사진의 강
의를 청강하여 자신의 지식을 넓히고, 그룹 토론과 성과 발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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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찰, 체험학습

가정 방문

소그룹별로 주제를 설정하여 수강 기간 중에 토론한 내용을 마지막 날에 성과로
발표합니다. 발표한 성과물 등은 기록물에도 게재합니다.

(6) 참가 비용
무료. 기간 중의 숙박비(조식 포함), 중식비(※휴식일 등은 제외), 강의나 시찰 및 체험학습
등의 비용은 주최자가 부담합니다. 단, 다음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거주지부터 개최 장소까지(해외 수강생의 경우는 간사이 국제공항까지, 국내 수강생의
경우는 나라 시내의 집합 장소까지)의 경비(왕복)

●기간 중의 석식비, 휴식일의 중식비, 개인적인 식비 및 교통비, 기념품 구입비 등

(7) 유의사항
①기간 중에 도난, 분실,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주최자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복장에 관해서는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노출이 심한 복장을 삼가는 등, 연수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입으시기 바랍니다.
③기간 중에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기록물을 제작하는 등 대학 홍보에 활용합니다.
④주최자가 예측할 수 없는 문제 등 제반 사정으로 인해 본 사업을 중단하거나 프로그램의

일정이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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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프로그램

시찰 및 체험학습 모습

1일차 8/18(일)

2일차 8/19(월)

3일차 8/20(화)

4일차 8/21(수)

5일차 8/22(목)

6일차 8/23(금)

7일차 8/24(토)

8일차 8/25(일)

9일차 8/26(월)

10일차 8/27(화)

11일차 8/28(수)

12일차 8/29(목)

13일차 8/30(금)

２０２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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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가 모집을 의뢰한 대학이나 지방 정부를 통해 나라현립대학 동아시아 서머스쿨 사무국
으로 아래의 응모 서류를 우편 또는 이메일(서식 파일 첨부)로 제출하십시오.

(1) 모집 인원
약 45명. 수강 희망자가 많은 경우에는 주최자가 조정합니다.

(2) 응모 자격
일본 국내외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 지방 정부 직원(대략 40세 이하)으로 아래 ①~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주최자가 모집을 의뢰한 대학 또는 지방 정부의 추천이 있을 것.
② 대학 수준의 일본어 강의와 그룹 토론, 자료 작성 등에 대응이 가능할 것.

(번역기 등을 사용하지 않고 구두로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
③ 커리큘럼의 모든 일정에 참가할 수 있을 것.

(3) 응모 방법
아래의 응모 서류 ① 및 ②를 일본어로 기재해서 기한 내에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십시오.

【응모 서류】

①주최자가 모집을 의뢰한 대학 또는 지방 정부의 추천서(양식 1)-Excel

②동아시아 서머스쿨 수강생 후보자 기입 용지(양식 2)-Excel

※제출 서류는 전형 결과에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 마감일

2024년 6월 28일(금) ※필착

※사무국에서 수령한 후 3일 이내에 이메일로 수령 확인 통지를 보내 드립니다.

(5) 전형 결과(수강 결정 통지)
2024년 7월 초순까지 추천받은 대학 또는 지방 정부로 수강 가부를 통지(서면 또는 이메일)해
드립니다.
※연수 실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수강이 결정된 후에는 참가를 취소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응모 서류 송부처, 문의처
나라현립대학 동아시아 서머스쿨 사무국

(우)630-8258 일본 나라현 나라시 후나하시초 10번지
전화: 0742ｰ22ｰ4978 이메일: summer-school@narapu.ac.jp
근무시간: 월~금 9:00~12:00, 13:00~17:00

(7) 개인 정보의 이용 목적 및 취급
수집한 응모자의 개인 정보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또, 수집한 개인 정보는

주최자가 적절하게 관리합니다.
● 수강자 전형 및 사업 실시를 위하여
● ’동아시아 서머스쿨’에 관련된 정보의 제공과 연락 등을 위하여
● ’동아시아 서머스쿨’에 관련한 통계 및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３. 응모 절차

２０２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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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서머스쿨 2024’ 강사 소개

【교통 및 관광】
이와무라 사토시(일반재단법인 친환경차량보급기구 회장, 나라현립대학 객원교수)

도쿄대학 법학부 졸업. 운수성(당시) 입직 후 항공국장, 운수정책국장, 국토교통성 종합정책국장 등
을 거쳐 2004년 국토교통성 사무차관, 2005년 퇴임. 그 후, 재단법인 항만근대화촉진협의회 회장, 
게이오기주쿠대학 환경정보학부 교수, 도쿄대학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주)손해보험재팬 고문, 
간사이전력(주) 고문, 간사이국제공항(주) 이사 회장을 역임. 현재 일반재단법인 친환경차량보급기
구 회장, 공익재단법인 교통이콜로지모빌리티재단 회장 등을 겸임.

【문화】
오카모토 아키오(전 가스가타이샤 부신관, 방송대학 객원교수, 나라현립대학 객원교수)

1954년 나라현 출생. 고쿠가쿠인대학 문학부 신도과 졸업. 가스가타이샤에 봉직. 가스가타이샤에서는
특히 옛 제례 의식 부흥에 노력했고, 정례 궁중 가구라나 가스가와카미야 온마쓰리 오타비쇼사이 등의
근거와 옛 신찬 등 고대 의식의 부흥, 신사에 전해지는 가구라의 폐절곡 복원, 산준소가쿠의 부흥 등 많
은 제례 행사를 정확하게 복원하고, 신사 정기 개축 시에는 메이지 유신 시기에 사라진 의식을 1995년
의 제59차 정기 개축을 통해 거의 완전한 형태로 복원시켰다. 2016년부터 현직.
<주요 저서 등> 
‘야마토 고물 산책’(2000년), ‘야마토 고물 습유’(2010년), ‘신이 주신 도시락’(2015년), ‘야마토의 보
물’(2016년), ‘도가 입문’(2018년), ‘일본인이여, 이렇게 되어라’(2020년) 등

【문화 정책】
사토 데이이치(오비린대학 특별 초빙교수, 나라현립대학 객원교수)

1941년 출생. 교토대학 법학부 졸업. 박사(정책연구대학원대학). 문부성(당시) 입직 후 문화청 차장, 
학술국제국장, 대신관방장 등을 거쳐 1997년에 문부 사무차관, 2000년 퇴직. 그 후, 같은 해에 일
본학술진흥회 이사장, 2003년 일본 정부 유네스코 대표부 특명전권대사, 2007년 도쿄 국립 박물관
관장 등을 거쳐 2009년부터 정책연구대학원대학 참의 및 객원교수를 역임.
<주요 저서 등> 
‘문화와 국제법-세계유산 협약 및 무형유산 협약과 문화 다양성 협약’(2008년)

【사상】
오구라 기조(교토대학대학원 교수)

도쿄대학 문학부 독문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철학과 박사 과정 학점 취득. 전문은 동아시아 철학, 한
국 사상, 한국문화사회론 등. NHK TV와 라디오 ‘한글 강좌' 강사, 외무성 '한일 우정의 해 2005’ 실
행위원, '한일 교류 축제' 실행위원, ‘한일 문화 교류 회의’ 위원 등을 역임.
<주요 저서 등> 
‘역사 인식의 극복’(2005년), ‘창조하는 동아시아 문명과 문화, 그리고 허무주의’(2011년), ‘동아시
아란 무엇인가? <문명>과 <문화>를 통한 고찰’(2012년), ‘새로운 논어’(2013년), ‘한국 사상 전
집’(2017년), ‘군도의 문명과 대륙의 문명’(2020년)

【관광 및 정보】
오큐도 마사미(나라현립대학 학장)

오사카교육대학 졸업. 박사(학술). 고등학교 교사(이과/물리), 효고현립대학 니시하리마 천문대 연구
원, 미사토 천문대 소장, 와카야마대학 학생자율창조과학센터 교수, 동 관광학부 교수, 학부장, 이사
및 부학장 등을 거쳐 2024년 4월부터 나라현립대학 학장으로 재직. 천문학과 정보공학과 관광학을
융합한 학제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09년 과학기술 분야의 문부과학대신 표창. 연구 성과의 사회
적용 사례로서 2021년 도쿄 올림픽에서 세계 최초의 현장감 넘치는 위성 생중계를 실현. 2023년 요
론지마 섬에서 진행한 우주 관찰 여행이 지속 가능한 관광지의 우수 시책 100선으로 선정되었다.
<주요 저서 등>
‘인터넷 천문대 미사토에서 세계로‘(1999)

※가나 순

２０２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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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다나카 마사루(교토대학 명예교수, 모네숲·마을·바다연구소 소장)

교토대학대학원 농학연구과 박사 과정 수료. 세이카이구수산연구소 연구원, 교토대학대학원 농학연구과 교
수, 교토대학 현장과학교육연구센터 소장 등을 역임. 2011년 5월부터 동일본 대지진 부흥에 관한 ‘게센누마
모네만 조사’를 이끌었고, 2014년 4월부터 모네숲·마을·바다연구소 소장에 취임. 40년간의 치어 생태 연구
를 바탕으로 2003년에는 숲에서부터 바다에 이르는 다양한 연관성을 밝혀내 자연과 사회의 재생으로 이어
지는 통합 학문 ‘숲·마을·바다 연환학’을 제창. 관련성의 가치관 재생을 바라며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모토 아래 ‘숲·마을·바다를 연결하는 포럼’ 활동을 전국적으로 전개.
<주요 저서 등> 
‘숲·마을·바다 연환학의 길’(2008년), ‘숲·마을·바다 연환학’(2011년), ‘숲·마을·바다 연환에 의한 아리아케해
재생의 길’(2014년), ‘숲·마을·바다를 연결한다(1) 생명의 고향, 바다와 함께 살다’(2017년), ‘숲·마을·바다
를 연결한다(2) 여성이 개척하는 생명의 고향, 바다와 함께 살다’(2017년), ‘생명 문명의 시대’(2018년), ‘숲
·마을·바다를 연결한다(3) 생명이 반짝이는 아리아케해: 분단과 대립을 넘어 협동의 미래를 선택’(2019년), 
‘숲·마을·바다를 연결한다(4) 생명의 순환 숲·마을·바다의 현장에서: 미래 세대에 보내는 메시지 72’(2022
년), ‘장어와 한마음으로 미래를 개척한다‘(2024년)

【역사】
다나베 이쿠오(공익재단법인 간코지문화재연구소 소장)

게이오기주쿠대학 문학부 졸업, 교토대학대학원 석사 과정 중퇴, 문화청 미술공예과 주임 문화재조
사관, 도쿄 국립 박물관 학예부 고고과장, 나라국립문화재연구소 헤이조궁터발굴조사부장, 독립행
정법인 국립문화재기구 이사, 나라문화재연구소 소장, 나라현 특별고문, 나라현립대학 특임교수, 공
익재단법인 오사카부문화재센터 이사장 등을 역임. 2015년 가을 서훈 때 서보소수장을 수상.
<주요 저서 등> 
‘역사 고고학 대사전’(2007년), ‘고대 도시 2 헤이조쿄의 시대’(2010년) 등

【나라】
쓰쓰이 간쇼(도다이지 장로, 도다이지 상원 원주)

1946년 나라현 출생. 1955년 도다이지에 입문하여 고난대학 문학부 사회학과 졸업. 2007년에 도다이지
집사장 및 화엄종 종무장, 2013년에 화엄종 관장 및 제221세 도다이지 별당에 취임한 후, 2019년 5월부
터 현직. 독자적인 관점으로 화엄경의 가르침과 대불에 관련된 일화를 설명하는 강연도 진행.
<주요 저서 등> 
‘좀 더 알고 싶은 도다이지의 역사’(2010년), ‘당신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부처님의 조언(현재를 사는 시리
즈)’(2014년) 등

【나라】
나카지마 게이스케(나라현립대학 유라시아연구센터 부소장/특임 준교수)

오사카외국어대학 외국어학부 졸업. 나라현청 입직 후 현정 기본 방침 ‘여유’ 있는 나라현 만들기’, ‘나라현
신 종합 계획’, 나라현 관광 전략 ‘야마토지 교류 기회 창출 사업’, 헤이조 천도 1300년 기념 사업 등을 담
당. 신 긴키 창출 스바루 추진위원회 조사역(1998-1999), 교토 사가예술대학 비상근 강사(2003-2008 
겸직), 경제산업성 차관 및 청년 프로젝트 전문가 위원(2016-2017). 2017년부터 현직.
<주요 저서 등> 
‘관광세 정책에 관한 연구’(2004년), ‘지역 경영의 관점에서 본 헤이조 천도 1300년 기념 사업’(2008년), 
‘또 하나의 관광자원론’(2014년), ‘이노우에 엔료의 기묘한 민족주의’(2017년), ‘논집 이노우에 엔료’ 공저
(2019년), ‘나라현립대학 유라시아연구센터 학술 총서 1~4’(2022년), ‘동 Series 2’(2023년), ‘Series 
3’(2024년) 등

２０２４

【지역 경제 인구 문제】
모타니 고스케((주)일본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 (주)일본정책투자은행 지역조사부
특임고문)
1964년 야마구치현 출생. 헤이세이 합병 전의 3,200개 모든 시정촌과 해외 133개국을 자비로 방문하여
지역 특성을 다면적으로 파악. 지역 진흥, 인구 성숙 문제, 관광 진흥 등에 관해 연구, 저술 및 강연. 
2012년부터 현직.
<주요 저서 등>
‘디플레이션의 정체’(2010년), ‘사토야마 자본주의’(2013년), ‘세계 거리 지정학 NEXT’(2019년), ‘도쿄
탈출론’(2020년), ‘진화하는 사토야마 자본주의’(2020년), ‘일본이 나아갈 길~성장이란 무엇이었는
가?’(2023년, 요로 다케시 씨와의 대담) 등

8月17日 8月18日 8月19日 8月20日 8月21日 8月22日 8月23日

木 金 土 日 月 火 水

9:00～

10:30

(岡本 彰夫)
元春日大社権宮司

奈良県立大学客員教授

(藻谷 浩介)
(株)日本総合研究所主席

研究員

日本政策投資銀行特任顧問

10:30～

10:45

休憩

（15分）

休憩

（15分）

10:45～

12:15

（筒井 寛昭）
東大寺長老

東大寺上院院主

(山田 桂一郎)
JTIC.SWISS代表

奈良県立大学客員教授

12:15～

13:15
昼食 昼食 昼食 昼食 昼食

13:15～

14:45
（李 鍾元）

早稲田大学大学院アジア太

平洋研究科教授

早稲田大学韓国学研究所長

（島崎 謙治）
国際医療福祉大学

・大学院教授

14:45～

15:00

休憩

（15分）

休憩

（15分）

15:00～

16:00

ｸﾞﾙｰﾌﾟ討議

ｸﾞﾙｰﾌﾟ発表

（60分）

ｸﾞﾙｰﾌﾟ討議

ｸﾞﾙｰﾌﾟ発表

（60分）

16:00～

17:30

ｵﾘｴﾝﾃｰｼｮﾝ①

→事務連絡

開講式

・

記念写真

成果制作指導

（90分）

成果制作指導

（90分）

17:30～

時間割

ｵﾘｴﾝﾃｰｼｮﾝ②

→コミュニケー

ションプログラム

ｵﾘｴﾝﾃｰｼｮﾝ③

→奈良の紹介等

ｵﾘｴﾝﾃｰｼｮﾝ④

→成果発表、

ｸﾞﾙｰﾌﾟ討議等の

進め方指導等

来日・来県

→宿泊先へ

ﾁｪｯｸｲﾝ

視察体験①

興福寺

東大寺

視察体験③

唐招提寺

休暇日

視察体験②

奈良国立博物館

平城宮跡

天平たなばた祭り

能楽鑑賞

視察体験④

橿原考古学研究所

万葉文化館

ウェルカムパー

ティ

講義① 講義④

講義②

講義③

講義⑤

講義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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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야마다 게이이치로(JTIC.SWISS 대표, 나라현립대학 객원교수)

1965년 미에현 출생. ‘세계 최고의 관광 노하우를 각지에 보급하는 권위자’로서 내각부, 국토교통성
(관광청), 농림수산성이 인정(2005년)하는 관광 권위자. 스위스 체르마트와 발레 주 정부 등의 관광국
일본 및 아시아 마케팅 담당 외에, JTIC.SWISS(일본어 인포메이션 센터: 1992년 설립) 대표, 일본 에
코투어리즘협회 이사(2004년)를 역임. 유럽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환경 보전과 이활용을 추진해 온 환
경 카운슬러(환경성 1996년 사업자 부문, 2003년 시민 부문 등록)이기도 하며, 지역력 창출 어드바이
저(2010년 총무성), 지역 활성화 전도사(2015년 내각부 관방), 쿨 재팬 지역 프로듀서(2016년 내각부
관방)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약.

【국제 정치】
이종원(와세다대학 명예교수, 릿쿄대학 명예교수)

한국 출생. 도쿄대학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수료(법학 박사). 국제정치학과 동아시아 국제관계론이
전문. 도호쿠대학 법학부 조교수, 릿쿄대학 법학부 교수, 와세다대학대학원 아시아태평양연구과 교수를
역임. 그 사이 프린스턴대학 방문학자, 아사히신문 아시아 네트워크 객원연구원, 베이징대학 초빙 외국
인 교수 등.
<주요 저서 등> ‘동아시아 냉전과 한미일 관계’(1996년, 오히라 마사요시 기념상, 미국 역사가협의회
외국어 저작상 등을 수상), ‘국제 정치로 보는 동아시아 공동체’(2012년), ‘동아시아 화해의 길’(2016년), 
‘전후 한일 관계사’(2017년)

【사상】
야부우치 사토시(도쿄예술대학 명예교수, 나라 현립 미술관 관장, 나라현립대학 객
원교수, 뷰티&웰니스전문직대학 부학장 겸 교수)

1953년 오사카부 출생. 조각가. 도쿄예술대학 미술학부 조각과 졸업. 동 대학원 미술연구과 수료. 동
대학원 보존복원기술연구실에서 불상의 고전 기법과 복원 기술을 연구. 2004년부터 2021년까지 도쿄
예술대학대학원 문화재보존학 교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동 대학 부학장. 재임 중 국보 및 중요
문화재 등 약 100점의 불상 복원과 조사 연구에 참여. 조각가로서는 불교적 세계관과 동양적 자연관을
‘동자’의 캐릭터로 표현. 목각 작품 외에 청동 소품과 옥외 작품도 다수. 제21회 히라쿠시 덴추 상 수상. 
헤이조 천도 1300년 기념제의 공식 마스코트 캐릭터 ‘센토’를 제작. 2021년부터 현직.
<주요 저서 등> 
‘불상 예찬’(2015년), ‘고전 조각 기법 대전’(2021년), ‘부처님의 이력서’(2020년) 등

２０２４

【문화재】
야마다 오사무(나라현립대학 교수)

1973년 군마현 출생. 와세다대학 졸업. 도쿄예술대학대학원 미술연구과 수료 후, 제작 회사와 인쇄 회사
에서 문화재 및 미술품의 3D 디지털화 사업, 영상 및 VR 콘텐츠 제작에 종사. 2009년부터 도쿄예술대학
대학원 문화재보존학 전공. 보존복원조각연구실에 근무하며 국보 등 불상의 3D 데이터를 취득하여 보존
복원 및 모각에 관한 교육 연구를 진행. 도쿄예술대학 특임교수, 나라현립대학 지역창조연구센터 특임교
수를 거쳐 2024년부터 현직. 주로 나라의 문화와 문화재를 테마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활용 방법에 대
해 연구. 또, 나라 역사예술 문화마을과 나라 현립 미술관 등의 전시에도 협력하고 있다.
~경력~
<주요 저서 등>
‘고전 조각 기법 대전‘ 공저(2021년), ‘도다이지 신 연구 Ⅰ 도다이지의 미술과 고고‘ 공저(2016년) 등

【국제 교류】
라나싱하 니르말라(나라현립대학 준교수)

스리랑카 출신. 박사(관광학). 릿쿄대학 관광학 박사 후기 과정 수료. 도쿄외국어대학 비상근 강사 등을
거쳐 2017년도부터 나라현립대학에서 근무. 관광학, 남아시아 연구 등 주로 관광과 지속 가능성에 착안
한 연구가 전문.
<주요 저서 등>
주요 업적으로서 ‘스리랑카의 개발과 사회학 연구 동향’, ‘사회과학’ 특집 아시아 Development 개념의
비교사회학 연구, 와세다대학 첨단사회과학연구소, 2023년; ‘식도락 여행의 향토 음식 스토리화: 스리랑
카 힐오야에서의 공작야자 관련 체험을 중심으로‘ 구보타 사토루·오카이 다카유키 편저, 향토 음식이 엮
어내는 새로운 이야기: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먹고 있는가, 후진샤,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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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서머스쿨에 참가한 이유는 유학을 해 보고 싶었는데 그 첫 단계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불안감 때문에 긴장하기도 했지만, 아주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또, 시찰 체험에서는 나라현의 역사, 그리고 나라현과 일본의 장점을 다시 공부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서머스쿨을 마치고 유학을 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서머스쿨에서 체험한 것, 일본과는 다른

습관, 문화, 역사, 그리고 세계에서 보는 일본을 잘 공부하면서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히가키 마이(일본:나라대학)】

~’동아시아 서머스쿨’ 참가자가 보내는 메시지~

2주간에 걸친 서머스쿨은 저에게 가장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동아시아 각국의 사람들이 나라에 모여 문화와

정치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듣고, 차이점 등에 대해 공부하고 생각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강의

를 마치고 팀원들과 토론하고 발표를 준비하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강의 외에도 도다이지 시찰과 가정 방문 체험

등은 정말 좋았습니다. 일본 사람이 사는 집에는 처음 방문해 보았습니다. 일본어가 서투른 제 이야기를 모두가 친

절하게 들어 주었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생겨서 앞으로도 자주 연락하며 교류하

고 싶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강리리(중국: 상하이사범대학)】

참가자 중심으로 기획된 동아시아 서머스쿨은 여러 사람과 사귀기 쉽고, 귀중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도 많

았습니다. 자신만의 시간 활용법을 세워 보십시오! 마음을 열고 강의를 들어 보십시오! 여기서는 생각보다 더 많

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꼭 참가해 보십시오!

【김민환(한국: 동양대학교)】】

눈 깜짝할 사이에 13일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기대한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귀중한

강의를 듣고, 또 도다이지와 만요 문화관 등의 시찰 체험을 통해 나라의 역사를 자세히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

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각국에서 온 친구들과 교류하고 놀러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날 때도 있었는데, 이별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를 도와 주고 응원해 준 사람들 덕분에 여름방학을 의미 있게

보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과의 만남은 저의 ‘일생에 단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서머스쿨에

참가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Tran Thi Thom(베트남: 시즈오카현립대학 유학생)】

저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부터 이 서머스쿨에 참가하고 싶었습니다. 이 13일 동안 저는 한중일의 역사와 정치, 

전통에 관한 강의를 듣고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진행하면서 저는 각국의 보도에는 사실 관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성과 발표에서는 한중일의 불상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잠자는 시간을

줄여야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는 전에 없는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서머스쿨이 끝난

후에도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13일 동안 힘들었지만, 아주 충실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나 친구가 된 것처럼 앞으로 동아시아의 국제 교류가 더욱 깊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노우에 미호(일본: 기오대학)】

이 서머스쿨을 통해 저는 아주 좋은 살아 있는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살아 있는 지식이란 일문

일답식의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모든 질문에 대해 전용이 가능하고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식을 말합

니다. 이 서머스쿨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최전선에서 활약하시는 분들로부터 배울 수 있고, 그 학습에 관한 토론의

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 멤버는 동아시아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어서 토론의 깊이도 상상을 훨

씬 뛰어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에게 살아 있는 지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서머스쿨

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다음 기의 수강생들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지 놀랄 것입니다. 【아리카와 슈시(일본: 미야기대학)】

동아시아 문화에 대해 여러 나라 사람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참가했습니다. 동아시

아 서머스쿨에서는 일본에 와 있는 유학생이나 일본어학과 소속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고 강의와 일상 회화는 모두

일본어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제 외국어 능력에 자신이 없어도 문제없이 참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각국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고,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가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유학이나 워킹 홀

리데이에 가기 전 국제 교류의 첫걸음으로서 이 서머스쿨에 참가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리하라 렌게(일본: 나라현립대학)】

２０２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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